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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자책. "모든 소명 사랑이고 위대한 것".
이 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며 묵상하라는 초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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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명 사랑이고 위대한 것
복음서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아, 베드로, 마태오, 마르타, 마리아와 라자로, 니코데모,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열려 있고, 행동으로 가득 찬 역사의 한 장면들입니다. 주변의 분주함과 산만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사실 그분의 부르심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젊은이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위대한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불평등이 극복되고 모든 사람이 지상의 선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억압받는 이들이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것들을 원합니다. 선한 것들을 원합니다» (베네딕토 16세,연설, 2005년 4월 25일).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계속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우리에게 의지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나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프란치스코,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019년 3월 25일, 286항).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받은 것에 뿌리를 내리지만,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음으로써,또한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합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제들이 쓴 글들을 모은이 책은 이러한 발견을 돕고자 합니다.예수님의 첫 제자들, 교황님의 가르침, 성인들,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현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성덕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F. 오카리스, 아르헨티나, 2018년 8월 5일)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분과의 만남이라는 현실을 폭넓게 다루는 세 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더 길며, 다양한 소명의길과 소명 식별의 몇 가지 측면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주님을 따른지 몇 년이 지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며 묵상하라는 초대입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16세 때 자신의 마음이 “위대하고 사랑이 되는 무엇인가”를 갈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했습니다. (A. 바스케스 데 프라다, “오푸스 데이 창립자”, 제1권, 97쪽). 우리 또한 발견하고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젊고, 언제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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